
루터의 도시를 가다
비텐베르크

32

# 13 
비텐베르크에서의 결혼 1

Luth
erst
adt 

Witte
nbe
rg

루터의 도시를 가다  

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역사적인 해이다. 
독일에서는 이미 십 년 전부터 기념 행사들을 시행해 왔고, 

세계 여러 나라들도 종교개혁을 기념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는 작업을 하고 있다. 
세속화가 거센 오늘날, 종교개혁의 슬로건처럼 “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.” 

루터가 걸어간 개혁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며, 기독교, 교회, 
신앙인이 먼저 믿음과 생활의 개혁으로 그 본질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.



루터의 개혁 저술이 독일 전역으로 퍼져나가면서 
그 영향력은 수도원 공동체에도 미쳤다. 수도원
이 거룩한 장소라며 세속 사회와 담을 쌓고 살던 
수도사들이 수도원을 떠나는 일이 비일비재해졌
다. 수도원을 중심으로 형성된 권력은 불안에 떨
었는데, 수도사들이 영성에 등한시 하는 영적 문
제 때문이 아니라, 당장 수도원 행정, 살림살이가 
중단될 위기에 있었기 때문이다. 수도사들은 농
사를 지어야 했고, 매 끼니를 지어야 했으며, 말, 
돼지 등 가축을 건사해야했고, 수도원이 운영되
는 모든 일을 도맡아해야했다. 그러나 종교개혁
가들이 성경에서 발견한 거룩한 삶이란 수도원
에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. 세속도시를 거룩하게 
만드는 부르심(Calling)의 인식에 성령께서 불을 
붙이신 것이다. 

이런 현상은 수녀원에서도 볼 수 있었다. 많은 수녀원에서는 허가없이 문밖을 나설 수 없게 금족령
이 선포되었다. 수녀들이 마을, 도시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었다. 이유는 수도사들이 깨달
은 것과 같았다. 수녀원만이 거룩한 곳이 아니라는 깨달음이 들었다. 수녀들은 환속을 시도했다. 하
지만 그 결과는 때로 가혹했다. 수녀원과 결탁한 성주들의 군인이 그녀들을 잡아들여 고문을 가하기
도 하고 투옥하기도 했다. 심한 경우는 마녀라는 딱지를 붙여 죽음에 처해지는 비극도 벌어졌다. 하
지만 수녀원에 있던 수녀들이 ‘믿음 안에서 자유’라는 인식에 도달하게 되자 더 이상 수녀원에 갇혀
있을 수 없다는 결단을 내린 것이다. 
카타리나 폰 보라(Katharina von Bora)는 목숨을 걸고 수녀원을 탈출한 수녀 중 한 명이었다. “우리
는 더 이상 매일 풀만 먹고는 못살겠어요. 우리가 잡은 물고기, 우리 닭, 우리가 만든 버터 다 우리가 
가질 거예요... 악마는 우리를 안 잡아가요. 당신을 잡아가겠죠! 루터가 그렇게 말했어요.”(A.샤이프, 
『불순종의 아이들』). 보라 수녀는 수녀원에 몰래 들여온 루터의 글을 읽었다. 그 글은 그녀 뿐 아니라 
여러 수녀들에게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어주었다. 그들은 더 이상 수도원에서 “여기가 좋사오니”하
고 갇혀 살 수 없었다. 보라는 여러 명의 수녀들과 함께 수녀원을 탈출하기에 이른다. 그 시도는 성공
했고, 보라는 나중에 루터를 만나게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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